
CJ , 중국 사료시장 공략 본격화!
2003년 산둥성·랴오닝성 공장 추가건설 … 매출 6000억원 목표

CJ가 세계 제2의 사료시장인 중국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CJ는 중국 쓰촨성 청두에 연간생산 6만톤 규모의 사료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03년 안에 산둥성과 랴오닝

성에도 공장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그 동안 중국 위탁가공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 온 CJ는 청두 공장 준공

으로 연간 약 1만2000톤의 사료를 생산해 450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국이 세계적인 사료 수입국인 점을 감안해 청두 공장에 이어 2003년 말까지 산둥성과 랴오닝성 2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10개 이상의 생산 판매거점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CJ는 1996년 필리핀, 인도네시아 지역에 종계장과 사료공장을 건설했고 1999년에는 베트남 사료

시장에 진출했었다.

CJ는 중국 내 사료공장 건설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생산시설 확대 신규 진출을 통해 앞으로 5년 내에 해외

매출을 현재 2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연간 6000만톤의 사료를 소비하는 중국은 낙후된 축산산업이 현대화된다면 연간 2억톤 규모의 시장으

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CJ 외에 퓨리나, 대한제당 등도 1990년대 후반부터 현지공장 설립을 통해 중

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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